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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, 한국에 대한 국가 분류 원복 관련 
의견수렴 절차 착수

- 경산성, 4.28(금) 17시부터 5.31(수)까지 수출관리령(정령) 개정안 
의견수렴 절차 진행 - 

  일본 경제산업성은 4.28.(금) 17시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

제3의 국가(속칭 화이트리스트)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

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. (붙임: 일측 보도자료 비공식 번역본)

  * 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23/04/20230428010/20230428010.html

< 일본 수출무역관리령(정령) 별표3 개정(안) >

현   행 개   정(안)

별표 제3 (제4조 관련)

아르헨티나, 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 

벨기에, 불가리아, 캐나다, 체코, 덴마크, 

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

일랜드, 이탈리아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

뉴질랜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포르투갈, 

스페인, 스웨덴, 스위스, 영국, 미국

별표 제3 (제4조 관련)

아르헨티나, 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 

벨기에, 불가리아, 캐나다, 체코, 덴마크, 

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

일랜드, 이탈리아, 대한민국, 룩셈부르크, 

네덜란드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

포르투갈, 스페인, 스웨덴, 스위스, 영국, 

미국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

환영하며,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 



  그간 양국 정부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

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

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.

 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

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

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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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[비공식번역] 일본 경산성 보도자료(4.28)

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하여
(對한국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)

   경제산업성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(이하 '외환법')에 따른 수출관리를 적절히 

실시한다는 관점에서,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에 추가하기 위해 

「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」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합니다.

 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

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습니다.

  정책 대화에서 우리나라(일본)는 한국의 수출관리의 체제, 제도 및 운용

의 상황,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, 한국의 수

출관리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(일본)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습니다.

  또한 한국과 앞으로도 쌍방의 수출관리 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대화

를 계속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·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강

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  이를 바탕으로 오늘(4월 28일)부터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

국가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합니다.


